
<보도내용>

□ 2026.9.29. 뉴스1은 ｢나랏돈 부정수급 적발 5년 새 최대 … 환수율은 3년 
새 최저｣ 기사에서,

 ㅇ “지난해 국고보조금 환수율이 47.6%로 최근 3년 중 가장 낮고”, “미환수액 
281억원 중 약 97%가 보건복지부·국토교통부 소관”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.

<기획예산처 입장>

 미환수액이 집중된 보건복지부·국토교통부 소관 국고보조금은 상당 부분 
생계급여·주거급여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급여성 사업으로,

 ㅇ 이들 사업은 수급자의 반환 능력 및 환수 방법(분할 환수 등) 검토 등을 
거치게 되므로 상대적으로 환수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파악됩니다. 

 기획예산처는 「국고보조금 부정수급 근절대책(’26.3.10.)」을 차질 없이 이행
하는 등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사업에 대한 환수결정액이 조기에 환수될 수 
있도록 관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. 

 ㅇ 우선, 근절대책에 따라 신설된 「부정수급심사소위원회*」에서 적발된 
부정수급 의심사업의 제재수준을 객관적·중립적으로 결정하고, 후속조치를 
꼼꼼히 점검해 나갈 계획입니다. 

    * 부정수급 의심 적발액이 1천만원 이상인 사업에 대한 후속조치 심사를 위해 「보조금
관리위원회(위원장 : 기획예산처 차관)」 산하에 신설 

   ** 부정수급 의심 적발액이 1천만원 미만인 사업은 기존대로 각 부처 「부정수급심의
위원회」에서 심의 

환수결정액이 조기에 환수될 수 있도록 
부정수급 관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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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또한, 부처별 환수결정액에 대한 환수 진행 상황*을 보다 면밀히 점검하는 
한편, 환수지연에 대한 요인 분석, 미환수 해소 방안 검토 등을 통해 
조속한 환수를 독려할 방침입니다. 

   * 각 부처는 「국고보조금통합관리지침」 제45조에 따라 보조금 반환 건수 및 반환 금액을 
국고보조금통합관리망(e나라도움)에 등록(年 2회)

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혈세인 국고보조금이 한 푼이라도 허투루 
쓰이지 않도록 예방, 적발, 후속조치 등 부정수급 근절을 위한 노력을 
강화해 나가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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